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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년여성을 대상으로 그릿, 삶의 의미, 부모소명이라는 심리적 특성과 사회적지

지, 취업 여부와 같은 사회 맥락적 요인에 따라 중년기에 맞이하는 건강한 삶의 결과(정신

적 안녕감, 결혼만족도, 중년기 위기감, 부모소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자녀가 있는 만 50∼64세의 여성 430명을 대상으로 다중지표 다중원인(MIMIC) 모형을 검증

한 결과, 개인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라 중년여성의 건강한 삶의 지표에는 차이가 나타났

다. 구체적으로, 사회적지지가 높은 집단은 모든 긍정적․부정적 결과 지표에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그릿과 삶의 의미의 수준에 따라서는 정신적 안녕감과 중년기 위기감에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부모소명 및 취업여부에 따라서는 각각 부모소진과 정신적 안녕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중년의 여성이 과업을 건강히 수행하기 위해 개인의 신념과 태

도 그리고 사회 속의 네트워크 등 보다 성숙하고 풍부해진 심리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삶의 결과마다 어떠한 자원의 활용이 가능한지 다각적인 관점에서 살펴보

았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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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중년의 삶은 생애 단계의 마지막 남은 미지

의 영역이라 표현될 만큼 아직 충분히 연구되

지 않은 시기이다(Brim, 1992). 인생에서 가장 

긴 시간을 보내는 발달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중년기가 ‘invisible group’(McQuaid, 1998)으로 

치부되어 온 것은, 발달궤적의 결정적 변화가 

일어나는 인생 초반이나 사회적 돌봄과 책임

이 필요한 노년기에 비해 주목할 만한 요구가 

없는 단계라 여겨졌기 때문이다(Wethington, 

2003). 그러나 중년기는 용어 그대로 성인기와 

노년기 중간 지점의 전환기(transition)인 만큼 

그 어떤 발달주기보다 심리사회적 영역에 걸

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Lachman, 2004). 

그리고 이는 곧 다양한 변화에 대응할 내적 

자원과 사회적 지지가 한층 더 필요한 시기임

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중년의 목표를 개별화(individuation)라고 위시

한 Jung(1939)의 관점에서 본다면, 현재 중년에 

이른 한국 여성에 대한 심리사회적 자원에 대

한 필요는 더욱 두드러진다. 전통적인 가정에

서 여성은 주로 가정이나 관계 영역의 역할을 

감당하며 그로부터 자신의 정체성을 부여해 

왔으므로(Strazdins & Broom, 2004; Tang & 

Cousins, 2005), 이들이 중년기에 독립된 정체성

을 갖는 개별화를 이루기란 막연하고도 어려

운 시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생산성이라는 

발달과업(Erikson, 1963)이 양육이라는 좁은 의

미에만 한정되어왔거나, 가족과 자신을 동일

시하기 쉬운 어머니의 자리가 중년기에 발생

하는 가족구조의 변화나 빈 둥지 증후군에 상

대적인 취약성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도 역시 

그러하다(이혜진, 유미애, 2019; Connell, 2005; 

McQuaid, 1998). 그러나 중년기의 여성이 개인

의 정신건강에 대한 대처에는 충분한 준비나 

투자가 없는 취약한 집단일지 모르나, 그에 비

하여 가정과 사회에 대한 기여와 역할은 여전

히 중추적임을 기억해야 한다(McQuaid, 1998). 

따라서 개인 노년의 웰빙 뿐 아니라 가정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여성이 

중년기에 맞이할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한 대처 

역량을 키우고 적응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의미 있고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겠다. 

현재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년여성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신체적 변화나 갱년기를 

비롯한 생물학적 연구, 또는 중년기 위기감과 

같은 부정적 결과만을 중심으로 다루어져 왔

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

완하기 위하여 중년여성의 부정적 측면(중년

기 위기감, 부모소진) 외에 긍정적 측면(결혼

만족도, 정신적 안녕감)까지 모두 포함한 삶의 

결과를 함께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다양한 

변화에 대한 반응과 결과의 차이를 만드는 심

리적 특성으로서의 그릿, 부모소명, 삶의 의미 

및 사회적지지, 취업여부와 같은 사회적 맥락 

변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의 삶을 탐색하여 

보고자 한다. 

Apter(1996)는 중년여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은 바로 자기 자신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라 

하였다. 이는 반대로, 중년의 여성들이 주로 

가족 구성원의 돌봄 역할(Gomez-Leon, Evandrou, 

Falkingham, & Vlachantoni, 2019)이나 모성 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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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로기에 가려져 자신의 목소리를 낼 기회

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장영란, 

2007). 그런 의미에서 중년여성의 정체성 추구

와 욕구 표현이 증가하고(오자영, 2007), 생애

전환기에 대한 통념도 ‘위기(crisis)’로부터 ‘전

환점(turning point)’으로 변화되고 있는 근래의 

추세는 상당히 고무적이다(Rosenberg, Rosenberg, 

& Farrell, 1999). 길어진 노년을 위해 재취업이

나 진지한 취미, 레저 활동이 급증하고 있는 

변화 등은 더 이상 중년기를 마지막을 향한 

준비가 아닌 새로운 시작점으로 인식하게 되

었음을 방증한다. 이처럼 역동적으로 변화하

고 있는 중년여성의 심리사회적인 면면과 그 

변화에 대한 관찰 및 개입의 요구는 높아지고 

있으나, 이질적이고도 복합적이라는 시기적 

특징은 여전히 중년여성에 관한 연구를 더디

게 해 왔다(Lachman, 2004). 중년기에는 자녀의 

연령이나 독립 여부, 은퇴 시기나 건강 상태 

등에 따라서 같은 연령이라 하여도 개개인이 

매우 다른 상황에 놓이게 된다. 이에 따라 중

년의 자아 인식과 경험에는 저마다의 차이가 

발생하고(Heckhausen, 2001), 인생의 정점과 

바닥을 오가며 득(gain)과 실(loss)이 공존하는 

시기라는 것 외에는 명백한 공통점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개인 내적으로나 개인 간의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Baltes, Staudinger, 

& Lindenberger, 1999; Lachman, 2004). 체계적

인 연구를 위한 연령 규정에도 아직 합의된 

바가 없을 정도로 중년여성에 대한 연구는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

서는 Jöreskog와 Goldberger(1975)가 제안한 다

중지표 다중원인(MIMIC)의 방법론을 사용하여 

중년여성의 건강한 삶을 탐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MIMIC 모형은 확인적 요인분석에 공변수를 

결합한 방식으로, 예측변인이 되는 공변수를 

더미변수로 코딩하여 잠재변인에 대한 집단 

간 평균 차이를 검증할 수 있는 분석 방법이

다. MIMIC 모형은 결과변수를 잠재변수로 처

리함으로써 측정오차도 고려할 수 있고, 다른 

혼입 변인의 영향을 통제하며 한꺼번에 다양

한 변인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Kaplan, 2008). 해당 공변인의 수준이 높

은 집단과 낮은 집단에 따라 잠재변인에 차이

가 있는지 검증함으로써 중년여성에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삶의 지표들에 어떠한 변인들

이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는지 종합적으로 가

늠해볼 수 있으므로, 관련 변인들의 관계들이 

충분히 밝혀지지 않은 중년여성의 심리사회적 

영역을 탐색해 보기에 유용한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중년기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인식은 피할 

수 없는 위기가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필연

적으로 맞닥뜨리게 되는 부정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중년기를 정서적으로 안

정감을 누리는 시기이자(Farrell & Rosenberg, 

1981), 높은 수준의 삶 만족과 결혼만족감을 

누리는 시기로 보는 관점도 있다(Keyes & Ryff, 

1999). 스트레스의 종류나 강도만큼이나 대처

능력과 적응방식도 각기 다르며 이러한 차이

가 중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대해 

왔기 때문에(이우경, 2008), 중년기를 이해하는 

관점과 이 시기에 나타나는 삶의 결과가 저마

다 다른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중년여성의 삶의 지표가 개인이 겪

게 되는 스트레스 및 그 상황에 대한 적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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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나 대처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고 보았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중년기의 여

성에게 부각될 수 있는 상반된 결과들을 상정

하여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중년여성의 건강한 삶을 좌우하는 가장 대

표적인 요인 중의 하나는 중년기 위기감이다. 

중년기 위기감은 중년의 시기에 과거, 현재, 

미래를 평가하면서 자기구조를 통합하는 과정

에서 갖는 혼란스러운 심리상태를 의미한다

(김예본, 양수진, 2021; Infurna, Gerstorf, & 

Lachman, 2020). 이 시기의 위기감은 삶의 양식

이나 개인의 목표, 신체 능력 등에서 연령을 

실감하게 되는 역할 제한이나 능력 저하를 경

험하며 유발된다(Wethington, 2003). 가까운 지

인의 질병이나 사망을 지켜보면서 공허함이나 

상실감을 경험하기도 하고, 갱년기와 같은 신

체적 변화나 은퇴 이후의 긴 노후에 대한 부

담감이 증가하기도 한다(김현영, 2020). 특히 

사회적인 지지기반이 적은 전업주부나 유리천

장에 막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경우에는 부

정적인 자아 인식으로 중년기 위기감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박희숙, 정구철, 2020). 

중년기 위기감을 크게 느낄수록 지나온 시기

의 재평가 및 자기구조의 재통합이라는 중년

의 중요한 과업성취나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방해받게 되므로, 이를 잘 극복해 나가는 것

은 중년기를 넘어 노년기의 정신건강을 위한 

내적 자원의 토대로써도 중요하다(Levinson, 

1986). 

또 다른 부정적 삶의 지표로는 부모소진이 

있다. 많은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보람, 

만족감, 기쁨 등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자녀 

양육은 동시에, 심리적․경제적 부담과 신체

적 피로감이 수반되어 쉽지만은 않은 과정으

로, 개인 생활과 여가 활용의 기회가 제약됨

에 따라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누적되기도 한

다(한은아, 김보영, 이상민, 신효정, 2011). 부

모소진은 이러한 부모 역할 수행에서 오는 스

트레스를 극복하는 자원이 만성적으로 고갈된 

상태를 말한다(Mikolajzak & Roskam, 2020). 이

는 신경증이나 완벽주의 추구성향 같은 개인

의 내적 특성에 의해 높아질 수도 있지만 양

육스트레스나 양육부담과 관계가 깊은 자녀의 

수나 기질, 장애 여부 등이 원인이 되기도 하

며, 자녀 돌봄과 양육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여성이 남성보다 더욱 취약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Mikolajzak, Raes, Avalosse, & Roskam, 

2018; Norberg, 2007).

부모 역할에 대한 기대나 부담의 수준은 자

녀 세대가 겪는 사회 현상을 반영하기도 하는

데, 자녀들의 주거 독립을 늦추는 만혼화 현

상(김주현, 이수진, 2019)이나 캥거루족 등의 

사례가 그러한 경우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여전한 책임감을 지고 성인 자녀를 보살펴

야 하는 중년 부모의 부담과 피로감을 부모소

진이라 가정하고 있다. 잘 알려진 대로 한국

은 자녀를 향한 지원과 자원 이전에 대한 의

지가 남다르기 때문에, 부담스럽더라도 50대 

중후반이 넘어서까지 자녀 부양의 부담을 감

수하는 경우가 많다(최승미, 김지연, 2016). 그

러나 성인 자녀의 의존적인 동거가 부모의 삶

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여러 연

구 결과들은(성미애, 최새은, 최연실, 이재림, 

2017; Mitchell & Gee, 1996; Umberson & Gove, 

1989) 부모소진이 우리나라에서도 간과할 수 

없는 중년의 부정적 삶의 지표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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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신적 안녕감은 생애전환기에 경험

하는 신체, 심리, 사회적 변화에 대한 성공적

인 적응의 결과로써 역시 중년여성의 삶의 긍

정적인 지표를 대표한다. 본 연구에서는 Keyes

와 Ryff(1999)의 주장대로, 실제적인 안녕감과 

행복은 단지 정신질환의 부재가 아닌 삶에 대

한 만족감과 긍정 정서가 일상생활과 사회 번

영에까지 이른 상태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다. 

국내에서는 모성이데올로기나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여성의 정신적 안녕감이 낮아지고

(이현정, 이승연, 2021), 중년기 위기감을 크게 

느낄수록 중년여성의 정신적 안녕감이 저하된

다는 부정적인 경로가 주로 연구되어져 있다

(김예본, 양수진, 2021). 그러나 American Board 

of Family Practice(1990)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년기에서는 통제감과 자유를 더 크게 경험

할 수 있고, 정착이 주는 안정감, 그리고 지

인들과의 향상된 관계로 번영과 안녕감을 누

릴 수 있는 장점이 인식되었다. 중년을 ‘위

기’로 치부하는 것은 고정관념이라고 비판한 

Lachman, Lewkowicz,, Marcus와 Peng(1994) 역시, 

이 시기를 능력, 책임감, 지혜와 힘과 같은 긍

정적인 개념과 연결 짓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

력을 해 왔다. 실례로, 미국의 42-52세 중년

여성들 대부분이 그들의 중년기를 긍정적으

로 인식한다고 밝혔으며(Brown, Matthews, & 

Bromberger, 2005), 또 다른 미국 중년의 백인 

여성 연구에서도 72.5%의 응답자가 자신을 

‘행복하다’, 혹은 ‘매우 행복하다’라고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McQuaid, 1998). 그렇기 때문

에, 그동안 주로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결과

로만 측정되었던 중년여성의 삶의 지표에 대

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위기감에 매몰

되지 않고 긍정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관점으

로 바라보는 것은 연구자에게 주어진 새로운 

과제라 할 수 있다. 이에 Keyes(2007)가 제안

한, 정서적․심리적․사회적인 안녕감을 통합

한 행복감으로 중년여성의 삶을 가늠하고 관

련 요인을 탐색하는 것은 중년여성의 긍정적

인 자원을 끌어 올리는 시도가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결혼만족도는 여타 연령대보

다 특히 중년, 그리고 여성에게 있어 건강한 

삶을 판단하는 중요한 긍정적 삶의 지표이다. 

중년의 여성이 배우자, 그리고 결혼생활에 대

해 현재 얼마나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는 

관계적 측면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며 자연

스레 부부관계의 친밀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이

다. 중년의 시기에 이르면 자녀의 독립 이후 

부부 둘만의 시간이 늘어나게 됨에 따라, 부

모로서가 아닌 남편과 아내로의 역할을 재정

립하는 것이 필요해진다(김현영, 2020). 더불어 

은퇴 이후 가정 내 역할 재분담과 시간 및 활

동의 공유로 인한 일상 속의 변화들을 맞이하

게 되면서 부부간의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이 

더욱 중요해지므로(Schmiit, Kliegel, & Shapiro, 

2007), 남편과 아내 역할에 만족이 높은 친밀

한 부부관계는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련성을 

나타낸다. 구체적으로는 우울감과 노화불안을 

낮추고(김수진, 김세영, 2013), 노년기의 적응 

수준을 높이는 반면(김현영, 2020), 부부간의 

갈등은 우울이나 섭식장애와 같은 정신병리의 

위험을 높이기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rney, 2001). 다양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년

여성에게, 배우자는 고난을 극복하는 데에 가

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이기

에(Moss & Schwebel, 1993), 부부관계에 대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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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도는 중년여성의 정신건강을 좌우하는 중요

한 자원이리라 예상된다.

다양한 삶의 결과가 보여주듯, 어떤 이들은 

중년기에 맞는 변곡점을 위기로 지각하여 분

투하며 보내기도 하지만 누군가는 자아를 재

정립해 나가며 과거를 재통합하거나 성숙한 

노후를 준비하는 시기로 여긴다. 그렇다면 서

로 다른 중년여성의 이러한 태도와 반응의 차

이는 어디에서 오게 되는 걸까? 삶의 긍정, 혹

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르는 요인을 이해하기 

위해, 중년의 삶을 최초로 조명한 Neugarten과 

Datan(1974)이 ‘심리사회적 역량은 중년에 최고

조에 이른다’고 언급한 바를 참고할 만하다. 

중년의 심리적, 사회적인 경험은 더 나은 정

서조절이나(Magai & Halpern, 2001) 지혜 및 실

용지능(Baltes et al., 1999), 숙달감을 증진시키

므로(Lachman & Bertrand, 2001), 보다 성숙해진 

심리사회적 역량을 연령증가에 따른 손실을 

대체할 자원으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첫 번째로, 그릿이 높은 중년의 

여성은 더욱 긍정적인 삶의 지표를 나타낼 것

으로 예상해보았다. 그릿은 역경에도 불구하

고 장기적인 목표를 향해 인내와 열정을 지속

적으로 유지해나가는 비인지적인 성격특성이

다(Duckworth, Peterson, Mathews, & Kelly, 2007). 

좌절의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하

고 노력을 지속해 나감으로써(진예민, 배유진, 

양수진, 2021), 성취목표가 분명한 학업의 영

역(임효진, 2018) 외에도, 그릿은 주관적 안녕

감과 삶에 대한 만족 및 행복감을 예측한다고 

밝혀져 있다(황예은, 양수진, 2020; Duckworth, 

2016; Eskreis-Winkler, Duckworth, Shulman, & 

Beal, 2014). 무엇보다도 최근에는 젊은 남성들

의 결혼만족도(Eskreis-Winkler et al., 2014)나 영

아-걸음마기 자녀를 기르는 초산모(박주하, 배

유진, 양수진, 2021), 그리고 중년여성(김예본, 

양수진, 2021)의 행복감에도 긍정적인 예측을 

하는 훌륭한 심리적 자원으로 알려져, 일상의 

영역에서도 연령과 성별에 상관없이 개인의 

시련 극복 역량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

다(김진구, 박다은, 2018). 

다음으로, 부모소명 역시 중년기까지 이어

지는 부모 역할의 어려움이나 부담감을 극복

하게 하는 자원이 될 것으로 보았다. 소명의

식은 본래 종교적 신념에서 출발한 개념이다

(Weber, 1958). 그러나 현재는 ‘주어진 역할을 

운명적이라고 믿는 강한 신념 또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노력이 의미 있는 기여가 되리라 믿

는 태도’라는 정의로(Coulson, Stoyles, & Oadeset, 

2013), 다른 영역에서도 확장적으로 사용되고 

있다(Dik & Duffy, 2009). 부모소명 역시 소명

의식이 양육의 영역으로 확장된 구인으로서, 

개인적으로는 부모됨을 통하여 충만감을 경험

하고 사회적으로는 부모의 역할을 통해 헌신

하도록 이끄는 목적의식이라 이해해볼 수 있

다(Coulson, Oades, & Stoyles, 2012). 선행연구들

은 부모소명에 대해 삶의 만족감, 웰빙 등과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긍정정서나 향유하기

를 예측하는 변인이라고 밝히고 있다(Coulson, 

Oades, & Stoyles, 2012). 국내에서는 부모소명이 

부모의 행복과 삶 만족도, 그리고 부모-자녀의 

관계, 양육효능감을 정적으로 예측하며 반대

로 양육스트레스는 부적으로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기쁘다, 이수란, 2022; 이수란, 배유

진, 양수진, 기쁘다, 2021). 이러한 결과는 소

명이 가진 목적과 의미, 성장을 포함한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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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원의 속성과 일치하여(Seligman, 2002), 

부모소명 역시 중년여성에게 긍정적인 심리적 

자원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Coulson et al., 2012). 

또 하나의 심리적 자원으로써, 중년기에 부

여된 생성감(Erikson, 1963)이나 삶의 구조 재통

합(Levinson, 1986)이라는 과업을 해결하기 위하

여는 삶의 의미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예측된다. 삶의 의미는 목적에 따라 살고 있

다는 믿음(Battista & Almond, 1973), 또는 자

신의 존재에 대해 지각된 의미(Crumbaugh & 

Maholick, 1964) 등으로 정의되어 왔다. 현재는 

주로 주관적으로 삶을 의미 있다고 지각하는 

‘의미발견’과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지향

을 말하는 ‘의미추구’ 두 차원으로 나뉘어 이

해된다(Steger, Frazier, Oishi, & Kaler, 2006). 중

년기에는 자녀의 양육 외에도 사회에 참여함

으로써 다면적으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을 웰

빙의 기준으로 여기며(McAdams, 2001), 전환기

를 맞아 억눌려 있던 자신 내부에 초점을 맞

춰 자기구조를 재정립하기도 한다(Jung, 1939). 

이러한 노력은 모두 의미발견 또는 의미추구

에서 오는 것으로, 침체감을 겪기 쉬운 중년

의 시기에 주어진 과업을 감당하고 노년으로 

나아가기 위한 성숙의 과정이기도 하다. 연령

이 증가할수록 의미발견의 수준은 높아지며

(김상희, 박성현, 2017), 의미추구는 의미발견

을 통해 정서적 안녕감을 예측한다고 알려져 

있다(유성경, 김유진, 2015; Cohen & Cairns, 

2012). 그러므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

고자 노력하는 열망인 의미추구(Steger et al., 

2006), 그리고 일상의 문제를 초월하는 목적이

나 사명감을 의식하고 있는 의미발견(Steger, 

Kashdan, Sullivan, & Lorentz., 2008)의 수준이 높

다면 보다 나은 중년의 삶의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 내적인 신념이나 태도와 같은 

심리적인 특성 외에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중

년여성이 가진 위치나 자원은 삶의 결과에 차

이를 유발할 수 있다. Bronfenbrenner(1979)가 

생태학적 모델에서 제안하듯, 한 개인의 삶의 

결과는 내적 특성뿐 아니라 개인을 둘러싼 환

경과의 상호작용으로 형성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회적 지지와 같은 개인 외적

인 영향에 의해서도 중년의 삶의 지표가 좌우

될 수 있다. 사회적 지지는 사랑이나 인정, 정

보 또는 물질적 원조 등 개인이 다양한 사회

적 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의미한다(Cohen & Hoberman, 1983). 사

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의 완충효과를 지닌 대

표적인 자원으로 손꼽히는 만큼, 사회적 지지 

수준을 높게 지각하는 개인은 심리적 안정감

과 삶 만족은 높아지고 불안 수준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azarus & Folkman, 1984).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의 가장 일차적 제공원

인 가족이나 자녀와의 좋은 관계가 전생애 발

달에 걸쳐 번영과 행복감을 높여주는 것은 물

론이고(VanderWeele, 2017), 외부의 지지와 관계

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주요한 요인이다(Takizawa et al., 

2006). 더욱이 여성에게 중년은 가족구조의 변

화를 맞아, 개인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가

족공동체 내에서 했던 노력을 외부와의 교류

에서 오는 행복과 의미로 대체하게 되는 기회

이기도 하다(손지원, 2015). 자아를 재창조함으

로써 부정적 정서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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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주변 사람들에 의해 제공되는 여러 형

태의 도움을 누리는 것은 적응을 돕고 스트레

스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오, 2000). 

마지막으로, 삶의 양식에서 사회적 역할이

나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의 여부, 즉 취업 상

태에 따라서도 중년여성의 삶의 지표에서 차

이가 나타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직장이 없

는 여성보다, 직장에 다니는 중년여성의 정신

건강이 더 높게 나타난다(McMunn, Bartley, & 

Kuh, 2006). 동시에, 반대로는 중년의 가정주부

들은 상대적으로 더 낮은 삶 만족과 자존감을 

호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김연하, 김애리, 

2019; 김지수, 2018; McFadden & Rawson Swan, 

2012). 이러한 결과는 직장에 다니는 여성이 

가정 외에 다른 역할에 몰입할 수 있게 됨으

로써 가족의 변화 주기에 덜 의존적일 뿐 아

니라, 다양한 역할을 가진 만큼 보상의 원천 

또한 더 많아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박정훈, 

2018; McFadden & Rawson Swan, 2012). 여성이 

많은 역할을 가지고 있을수록, 삶의 다양한 

영역을 기쁨의 원천으로 인식한다고 밝혀진 

바와 같이(Baruch & Barnett, 1986; Pietromonaco, 

Manis, & Frohardt-Lane, 1986), 취업 상태의 여

성은 대처할 심리적 자원이 더욱 풍부하여 삶

의 긍정적인 지표를 더 많이 나타낼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중년여성의 심리사회적 특성(그

릿, 부모소명, 삶의 의미, 사회적지지, 취업상

태)을 나타내는 변인들과 건강한 삶의 지표(중

년기 위기감, 부모소진, 정신적 안녕감, 결혼 

만족도) 변인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가? 

연구문제 2. 중년여성이 가진 심리적 특성

인 그릿, 부모소명, 삶의 의미와, 사회적 맥락

의 특성인 사회적 지지와 취업 상태에 따라 

건강한 삶의 지표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삶을 재평가하고 목표를 수

정하게 되는 만 50-64세를 기준으로(Levinson, 

1986), 만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

상으로 하였다. 자료는 전문 데이터 업체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대한민국 전역의 중년여성

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였다. 최종

적으로 본 연구에 반영된 430명의 평균 연령

은 55.26세(SD = 3.79)이며 자녀의 수는 평균 

1.93명으로 두 명을 기르는 어머니가 75.56%

로 가장 많은 분포를 차지하였다. 막내 자녀

의 연령은 19∼38세이고, 이들의 평균은 25.02

세(SD = 4.02)이다. 본 연구의 분석 요인 중 

하나인 취업 상태의 여성은 전체의 48.84%인 

210명이다. 이들은 일반 사무직 107명(24.88%)

을 비롯하여 생산직, 단순 노무직, 공무원, 자

영업, 전문직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전업주부

라고 표기한 경우에는 미취업으로 간주하였으

며, 주부를 포함한 미취업 상태는 모두 220명

으로, 전체의 51.1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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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중년기 위기감

중년기를 맞이한 여성이 경험할 수 있는 혼

란스러운 심리상태를 측정하기 위하여 이은영

과 왕은자(2017)가 개발 및 타당화한 중년기 

위기감 척도를 사용하였다. 자기와 삶을 평가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적 생각 또는 느

낌인 자기 후회 6문항(예: 지나온 삶에 대한 

회의감이 든다), 신체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 정서인 젊음의 상실 4문항(예: 더이상 젊

지 않다는 생각에 서글퍼진다), 불안하고 혼란

스러운 부적 정서인 정서적 불안정 8문항(예: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으로 초조할 때가 

있다), 자아를 재인식하면서 발생하는 생각 또

는 느낌인 개별화 위기 4문항(예: 그동안 내 

자신의 욕구, 흥미 등을 억압하고 소홀히 했

다는 생각이 든다)의 총 4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22문항이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

다)로 표기하도록 하였으며, 총점이 높을수록 

중년기 위기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은영과 왕은자의 연구(2017)에서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71 ∼ .91로 나타났고, 본 연

구에서는 중년기 위기감 전체 .95, 자기후회 

.90, 젊음의 상실 .80, 정서적 불안정 .93, 개별

화 위기 .69로 나타났다.

부모소진

본 연구에서는 부모소진을 측정하기 위하여 

Maslach, Jackson과 Leiter(1997)이 개발 및 타당

화한 직무 관련 소진 측정도구(MBI)를 토대로 

한은아 등(2011)이 부모의 상황에 맞게 한국어

로 번안 및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전체 

15문항을 구성하고 있는 하위요인으로는 신체

적․정서적 탈진을 묻는 5문항(예: 나는 자녀

를 돌보는 일을 하는 데 있어 정서적으로 지

쳤음을 느낀다), 자녀와의 정서적 거리 두기

(냉소) 4문항(예: 나는 자녀를 돌보는 일에 대

해 더욱 냉소적이 되었다), 역채점을 해야 하

는 부모 역할에 대한 무능한 느낌 6문항(예: 

내 생각에 나는 자녀를 잘 돌본다)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번안된 척도의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확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해

당 척도가 이 연구에서 적절한 수렴 및 변별

타당도를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는 세 번째 하위요인인 부모 역할에 대한 무

능감에 속한 문항들의 ‘자녀를 잘 돌본다’의 

의미가 연구대상인 만19세 이상의 자녀들에게 

적합하지 않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마

지막 요인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각 문항은 

5점 Likert식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로 평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부모소진이 더욱 심각한 상태로 해석할 수 

있다. 한은아와 동료들의 연구(2011)에서 나타

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84, 탈진 

.82, 냉소 .76, 무능감 .72로 나타났고, 본 연구

에서는 전체 .89, 탈진 .89, 냉소 .84로 나타났

다. 

정신적 안녕감

본 연구는 정신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해 

Keyes와 동료들(2008)이 개발하고 임영진, 고

영건, 신희천, 조용래(2012)가 번역 및 타당화

한 정신적 웰빙 척도(MHC-SF; Mental Health 

Continuum Short Form)를 사용하였다. 총 14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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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이며,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정정서는 최소화하되 긍정정서를 최대화하

는 정서적 안녕감 3문항(예: 만족감을 느꼈다), 

삶에서의 긍정적 기능을 강조하며 개인의 잠

재성 실현을 의미하는 심리적 안녕감 6문항

(예: 내 삶이 방향감이나 의미를 갖고 있다고 

느꼈다), 그리고 사회적 영역에서의 번영을 추

구하는 사회적 안녕감 5문항(예: 우리 사회가 

나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살기 좋은 곳이 되

어가고 있다고 느꼈다)이 있다. 최근 한 달 동

안 얼마나 자주 경험했는지를 6점 Likert 척도

로 응답하게 하였으며, 질문의 경험이 전혀 

없는 경우를 고려하여 0점부터 평정하도록 하

였다(0 = 전혀 없음, 5 = 매일). 임영진 등의 

연구(2012)에서 내적합치도는 .81 ∼ .93으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전체 .95, 정서적 웰

빙은 .93, 심리적 웰빙 .92, 사회적 웰빙 .86으

로 나타났다. 

결혼만족도

본 연구의 중년여성이 현재 결혼생활에 얼

마나 만족하고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배우

자인 남편에 대한 만족도 및 현재의 결혼생활, 

배우자와의 관계, 그리고 아이의 아버지로서

의 남편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는지 4점 Likert 

척도(1 =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4 = 매우 

만족한다)로 질문하였다. 문항들은 RKMSS 

(Revised-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를 사

용하였다. 이는 캔자스 결혼만족도 척도인 

KMSS(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Nicohols, 

Schumm, Schectman, & Grigsby, 1983)를 정현숙

(2001)이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재구성하여 신

뢰도와 타당도를 검증한 것으로, 한국 아동패

널 7차년도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본 연구에

서도 네 문항으로 발췌하여 사용하였다. 배주

영과 도현심의 연구(2020)에서의 내적합치도

(Cronbach’s α)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94로 나타났다. 

그릿

중년여성의 그릿 수준은 이수란, 안태영, 박

서단, 양수진(2021)이 개발하고 타당화한 한국

형 그릿 척도(K-GRIT; The Korean version of 

GRI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한국형 그릿 

척도는 기존의 Duckworth와 동료들(2007)이 

개발한 Original Grit Scale(Grit-O) 중 열정

(Vallerand, 2015) 요인의 정의적 측면을 보완하

여 열정-즐거움, 열정-의미 영역을 추가한 척

도이다. 측정학적 문제를 고려하여 문항들의 

기술을 보완하였다. 본 척도는 고난과 역경에

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목표에 지속적으로 노

력하는 노력지속성 10문항(예: 나는 중요한 도

전을 위해 좌절을 극복해왔다)과 개인의 목표

에 대한 흥미와 즐거움의 정도인 열정-즐거움 

5문항(예:나는 이 활동에 푹 빠져 있다), 개인

의 목표에 대한 가치나 의미발견을 포함하는 

열정-의미 5문항(예: 나는 이 활동을 하는 과

정이 의미 있다고 느낀다)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3요인의 20문항이다. 이수란 등의 연구

(2021)에서는 내적합치도(Cronbach’s α)가 .84 ∼ 

.91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그릿 전체 .94, 

노력 지속성 .90, 열정-즐거움 .93, 열정-의미 

.89로 나타났다.

부모 소명

Coulson과 동료들(2012)이 부모의 소명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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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기 위하여 개발 및 타당화한 PSSCC 

(Parents’ Subjective Sense of Calling in Childrearing)

를 심리학 박사 및 석사 12명의 번역, 역번역 

과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부모가 되는 것을 

초월적인 사명이자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삶

의 목적 6문항(예: 부모가 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이다), 언제

나 자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인식의 차원 3문

항(예: 나는 아이와 함께 있지 않을 때에도 아

이를 생각한다), 자녀를 기르는 것을 즐겁게 

여기고 열심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는 열정 2

문항(예: 나는 내 아이와 보내는 시간이 매우 

기대된다), 총 3요인의 1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번역된 부모소명 원척도

가 한국의 중년부모에게서도 3요인의 구조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하여 확

인적 요인분석(CFA)을 실시하여 구인타당도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각 요인에 대한 각 문항

의 부하량은 0.60 ∼ 0.87로 양호한 수준으로 

수렴되었고, 요인 간 상관 역시 0.46 ∼ 0.77로 

안정적인 구조로 밝혀져 양호한 변별타당도를 

나타내었다. Coulson 등의 연구(2012)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0, 삶의 목적 

.88, 인식 .81, 열정 .75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

서는 전체 .90, 삶의 목적 .88, 인식 .84, 그리

고 열정 .77로 나타났다.

삶의 의미

삶의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원두리, 김교헌, 

권선중(2005)이 번안 및 타당화를 한 삶의 의

미 설문지(MLQ: Meaning in Life Questionnaire, 

Steger et al., 2006)를 사용하였다. 삶의 의미는 

개인의 삶에서 의미를 찾고자 하는 동기를 뜻

하는 의미추구 5문항(예: 나는 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무언가를 찾고 있다)과, 개인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끼는 의미발견 5문항(예: 

나는 분명한 삶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다), 

총 2요인의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

은 7점 Likert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7 

= 언제나 그렇다)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

록 각각 삶의 의미를 추구하고 발견하는 수준

이 높음을 나타낸다. 원두리 등의 연구(2005)

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전체 .90, 의

미발견과 의미추구는 모두 .88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전체 .93, 의미추구 .85, 의미발견 

.93이다. 

사회적 지지

중년여성이 느끼는 사회적지지 수준을 측정

하기 위해 Zimet, Dahlem, Zimet과 Farley(1988)

이 개발 및 타당화한 MSPSS(Multidimensional 

Scale Perceived Social Support)를 이지예와 김혜

숙(2014)이 수정․보완한 3요인의 사회적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3요인은 가족의 지지 4문

항(예: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정서적 도움과 

지지를 가족들로부터 얻는다), 친구의 지지 4

문항(예: 나는 나의 문제에 대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의미 있는 타인의 지

지 4문항(예: 내 주위에는 내가 어려울 때 나

를 도와줄 특별한 사람이 있다)인 총 12문항

으로 이루어져 있다. 번역 시 타당화의 여부

를 알 수 없으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사회적지지 척도의 수렴 및 변별 

타당도가 적합함을 확인하였다. 5점 Likert 척

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5 = 매우 그렇다)

로 평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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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가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의 전체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5, 이지예와 김혜

숙의 연구(2014)에서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전체 .94, 가족의 지지 .90, 친구의 지지 

.93, 타인의 지지는 .89이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중년여성의 건강한 삶을 대

표하는 지표로 중년기 위기감, 부모소진, 정신

적 안녕감, 결혼만족도를, 그리고 이들에 유의

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심리사회적 변인들로는 

그릿, 부모소명, 삶의 의미, 사회적지지, 취업

여부를 설정 후 기초통계 및 상관분석을 실시

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주요 변인과의 

관계 및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SPSS 25.0

을 사용하였고, 잠재변인의 구조적 관계를 확

인하기 위하여 Mplus 7.0을 사용한 측정모형과 

MIMIC모형의 검증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다양한 심리사회적 요인들 

간 상호적 영향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 요인

들이 중년여성의 삶의 지표에 대하여 어떠한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

을 가진 MIMIC 모형을 적용하였다. MIMIC 모

형은 요인분석 모형에 요인을 설명하는 공변

수를 더한다는 점에서 구조방정식 모형과 유

사하다고 할 수 있으나(Jöreskog & Goldberger, 

1975), 연속형의 독립변수가 가지는 설명력을 

경로계수가 아닌 집단 변수의 잠재평균 차이

의 유의성을 검증하여 확인한다는 차이가 있

다(김수영, 2016). 

이 모형에서 심리사회적인 변인들(그릿, 부

모소명, 삶의 의미, 사회적지지, 취업)의 영향

력은 공변수로 더미 코딩되었고, 결과변인들

(중년기 위기감, 부모소진, 결혼만족도, 정신적 

안녕감)은 잠재변인으로 나타내었다. 잠재변인

을 설명하기 위한 공변수의 수준은 중심경향

성을 가장 잘 반영하는 평균 점수를 절단점으

로 하여 나누었으며, 각 공변수의 평균 점수

를 중심으로 상․하 집단이 비교적 균등한 비

율로 나누어 짐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집

단 평균보다 높은 집단은 1, 낮은 집단은 0으

로, 취업 여부의 경우는 취업 상태를 1, 미취

업 상태를 0으로 코딩하였다.

측정모형과 MIMIC 모형의 적합도는 표본의 

크기에 민감한 카이제곱 통계량 외에, RMSEA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CFI 

(Comparative Fit Index), 그리고 SRMR(Standard 

Root Mean Residual) 지수를 통해 확인하였다. 

RMSEA는 0.5 이하인 경우 좋은 적합도, 0.8 

미만은 수용 가능한 적합도(김수영, 2016)로 

보았고 SRMR은 .08 미만(Hu and Bentler, 1999), 

CFI는 .90 이상(Bentler, 1990)의 값을 가지면 좋

은 적합도라고 판단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을 통한 변인 간 관

계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주요 변인의 기술 통계치

및 변인 간 상관관계의 결과를 표 1에 제시하

였다. 모든 변인들의 왜도와 첨도는 절대값이 

각각 3과 10 이하로 나타나, Kline(2011)이 제

시한 정규성 가정을 충족하였다. 주요 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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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6 7 8

1. 중년기 위기감 -

2. 부모소진 .51** -

3. 정신적 안녕감 -.57** -.42** -

4. 결혼만족도 -.38** -.34** .38** -

5. 그릿 -.35** -.28** .55** .22** -

6. 부모소명 -.07 -.35** .20** .15** .27** -

7. 삶의 의미 -.47** -.42** .64** .29** .64** .32** -

8. 사회적 지지 -.44** -.49** .52** .55** .33** .22** .46** -

평균 2.95 2.31 2.27 2.80 3.57 3.70 4.62 3.61

표준편차 0.71 0.54 0.96 0.77 0.54 0.57 0.98 0.68

왜도 .07 .00 .16 -.26 -.11 -.04 -.02 -.62

첨도 -.40 -.15 -.55 -.54 .33 -.20 -.40 .85

** p < .01.

표 1. 주요 변인 간 상관분석 및 기술통계                                                 ( = 430) 

간 상관관계 분석을 확인한 결과, 모든 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ps < .01). 그 중, 중년기 위기감과 부모

소진 간에는 정적인 상관이 있었고, 정신적 

안녕감, 결혼만족도, 그릿, 부모소명, 삶의 의

미, 그리고 사회적지지 간에도 서로 정적인 

상관이 나타났다. 반면 중년기 위기감과 부모

소진은 그 외 다른 변인들과는 모두 부적인 

상관을 보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표 1과 같다.

2. 예측 변인에 따른 결과 변인의 차이 검증

측정모형 검증

공변인을 투입한 MIMIC 모형 검증에 앞서 

중년기 위기감, 부모소진, 정신적 안녕감 그리

고 결혼만족도의 구조적 관계를 확인하고자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측정

변수 중 결혼만족도를 제외하면 모두 추정 

오차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지표변

수가 많았으므로(Little, Rhemtulla, Gibson, & 

Schoemann, 2013), 문항 묶음을 통하여 측정변

수를 적정 수로 조정하였다. 중년기 위기감과 

정신적 안녕감은 내용을 기반으로 묶인 하위

요인의 개수가 문항 묶음으로 권장되는 세 개

와 같으므로 하위요인 그대로 문항 묶음을 실

시하였다(Little et al., 2013). 부모소진의 경우, 

탈진과 거리두기 두 요인을 각 요인 내에서 

요인 알고리즘을 통해 문항 묶음하여 총 네 

문항 묶음으로 관찰변수를 만들었다. 측정모

형에 대한 적합도 지수를 확인한 결과, 설정

된 측정모형의 구조가 안정적이며 측정변수들

이 잠재변인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있음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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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5. ** p < .01. *** p < .001.

그림 1. MIMIC 모형의 표준화 경로계수

인하였다. χ2의 값은 328.29(p < .001, df = 84)

이고, CFI = .951, RMSEA = .082[CI = .073 

∼ .092]로 나타났으며 SRMR은 .056이다. 

MIMIC 모형 검증

중년여성의 그릿, 부모 소명, 삶의 의미, 사

회적지지 및 취업 여부에 따라 중년기 위기감, 

부모 소진, 정신적 안녕감 그리고 결혼만족도

에서 차이가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

중지표 다중원인 모형(MIMIC)을 분석하였다. 

MIMIC 모형의 분석 결과, 자료에 대한 적합도

는 χ2은 443.72(p = 0.00, df = 139), CFI = 

.942, RMSEA = .071[CI = .064 ∼ .079], SRMR 

= .050으로 양호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잠재변인에서의 집단별 차이

는 다음과 같다. 중년기 위기감은 그릿(β = 

-.11, p < .05)과 삶의 의미(β = -.27, p < 

.001), 사회적 지지(β = -.27, p < .001)가 높은 

그룹에서 유의하게 낮은 잠재평균을 나타내었

으며, 부모소진은 부모소명(β = -.11, p < .05)

과 사회적 지지(β = -.27, p < .001)가 높은 

집단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즉, 그릿과 

삶의 의미, 사회적지지 수준이 높은 중년여성

일수록 중년기 위기감을 낮게 경험하는 경향

성을 보였고, 부모소명이 높을수록 부모소진

이 낮았다. 정신적 안녕감은 부모소명을 제외

한 그릿(β = .26, p < .001)과 삶의 의미(β = 

.35, p < .001), 사회적지지(β = .21, p < .001)

가 높고 취업(β = .14, p < .01)을 한 집단에

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잠재평균을 나

타냈다. 결혼만족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

련성을 갖는 변인으로는 사회적지지(β =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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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중년기 위기감 ←

그릿 -.17* .07 -.11

부모 소명 .08 .07  .05

삶의 의미 -.40*** .08 -.27

사회적 지지 -.40*** .07 -.27

취업 여부 .08 .07 -.06

부모 소진 ←

그릿 .00 .07  .00

부모 소명 -.15* .07 -.11

삶의 의미 -.09 .08 -.07

사회적 지지 -.36*** .07 -.27

취업 여부 .02 .06  .01

정신적 안녕감 ←

그릿 .45*** .08  .26

부모 소명 .10 .07  .06

삶의 의미 .61*** .08  .35

사회적 지지 .37*** .08  .21

취업 여부 .24** .07  .14

결혼만족도 ←

그릿 .15 .08  .09

부모 소명 .07 .07  .05

삶의 의미 .11 .08  .07

사회적 지지 .55*** .08  .35

취업 여부 -.08 .07 -.05

주. 집단 변수(0: 각 잠재변인 수준 평균 하 집단 또는 미취업, 1: 각 잠재변인 수준 평균 상 집단 또는 

취업)
* p < .05. ** p < .01. *** p <.001.

표 2. 잠재변인에 대한 각 집단 변수의 경로계수                                           ( = 430)

p < .001)가 있었는데, 이는 사회적지지를 높

게 지각하는 집단일수록 결혼만족도가 더 높

은 경향성임을 나타낸다. 각 수치는 그림 1과 

표 2에 정리되어 있다. 

Ⅳ.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MIMIC 모형을 통하여 중년여성

의 삶의 다양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심리사회적 특성들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년기 위기감과 부모소진, 정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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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안녕감과 결혼만족도라는 부정적 그리고 

긍정적인 삶의 지표를 모두 포함하여 이들에

게 그릿과 부모소명, 삶의 의미와 사회적지지

의 수준 또는 취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나타

나는지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다양한 변화와 

혼란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중년여성에게 심

리적인 특성과 사회맥락적인 요인들이 삶의 

결과에 따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용하고 있

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 및 논의

는 다음과 같다. 

먼저, 중년여성의 삶의 결과에 차이를 나타

낸 심리사회적 요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

인은 사회적지지였다. 연구결과, 중년여성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지지의 수준에 따라 삶

의 긍정적, 그리고 부정적 결과에 해당하는 

모든 지표에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사회적지

지를 높게 지각하는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하

여 더 높은 결혼만족도와 정신적 안녕감을 느

끼며, 사회적지지를 낮게 지각하는 집단은 

높은 집단에 비하여 중년기 위기감이나 부모 

소진에 취약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중

년여성에게 있어 가족이나 친구 관계 그리고 

지역사회의 지지체계 구축까지도 노화 불안

을 감소시키며 정신건강의 큰 보호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여러 선행연구(손지원, 2015; 

VanderWeele, 2017)와 일치하는 결과로써, 생애 

전환기를 맞은 중년여성의 원만한 적응을 위

해 관계 측면의 지지기반이 얼마나 중요한지

를 잘 드러내어 준다. 

사회적지지의 긍정적 효과는 스트레스 완충 

가설(stress-buffering hypothesis)을 통해 설명된다. 

이 가설은 사회적지지가 일반적인 적응 및 정

서적 안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주효과 

가설(main effect)과, 스트레스가 높은 경우 스

트레스와 사회적지지가 상호작용하여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해 준다는 완충효과

의 두 방식을 제시한다(Cohen & Wills, 1985). 

여성이자 어머니로서의 상실감과 자아정체감

의 혼란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자아를 재정립

해 나가야 하는 중년의 시기에, 본 연구는 사

회적지지가 부정적인 변화나 정서를 완충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사회적지지의 효과를 재검증하였다. 

두 번째로, 그릿과 삶의 의미 수준에 따라 

중년기 위기감과 정신적 안녕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릿과 삶의 의미의 수준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중년기 위기감은 낮고 정신적 안녕

감은 높다는 차이를 보였다. 중년기 위기감과 

정신적 안녕감은 서로 역의 관계에 있어, 결

과적으로 그릿이나 삶의 의미가 중년기에 중

요한 내적 자원으로 기능하며 중년기 위기감

의 예방과 정신적 안녕감을 위한 보호요인이 

되어 준다는 여러 선행연구(김예본, 양수진, 

2021)와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 특히, 중년

기를 위기로 인식하게 되는 대부분의 원인은 

역량의 저하나 그로 인한 기회의 제약들로 인

한 좌절감 또는 침체감에서 비롯되는데, 이에 

상응하는 중년의 그릿은 반대로 연령에 따라 

점점 높아진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Duckworth et al., 2007). 삶의 의미 역시 정신

건강과의 상관이 다른 연령대보다도 중장년기

에서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유성경, 박

은선, 김수정, 조효진, 2014). 그러므로 그릿과 

삶의 의미의 수준에 따라 중년기 여성의 정신

적 안녕감이나 중년기 위기감을 지각하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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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

라 여겨진다. 

한편, 그릿과 삶의 의미 수준이 다르다고 

해서 결혼만족도나 부모소진에서 유의미한 차

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결혼만족도와 부모

소진은 관념적인 개념이기보다는 일상생활의 

경험들이 누적되어 귀납적인 방식으로 평가하

고 판단하게 되는 변인이다. 더욱이 이들은 

만족감이나 정서적 거리감과 같이 정서적 측

면에 의존한 질문들로 측정되므로 그릿과 삶

의 의미가 발휘되는 영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

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대학생의 실패반

응성에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을 탐색한 진예

민 등의 연구(2021)에서도 그릿이 실패마인드

셋과 실패내성에는 차이를 나타내었지만 실패

공포나 학습된 무기력과 같은 정서적인 변인

에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

과 유사한 패턴이다. 또한 삶의 의미 역시, 당

면한 과제에 대한 스트레스나 우울 간의 관계

에서는 완충효과를 나타내지만 대인관계 스트

레스로 인한 경로에서는 완충효과를 보이지 

못하였다는 결과가 있다(신다예, 2022). 역경이

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삶의 의미가 긍정적 효

과를 발휘하는 기제는 주로 고통에 의미를 부

여하는 데에서 비롯된다(Park & Folkman, 

1997).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정서나 

관계의 영역에서는, 마인드셋과 같은 장기적

인 태도나 의미부여라는 의식적인 노력 등이 

수반될 수 없다면 그릿과 삶의 의미의 긍정적 

영향력은 약화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결과

적으로, 그릿 그리고 삶의 의미는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어느 한 측면을 촉진하거나 완

화한다기보다는 태도나 신념과 같은 인지적 

기제로 유발되는 결과에 특히 강점으로 작용

하는 심리적 자원이라고 추론해볼 수 있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부모소명의 수준

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부모소진을 적

게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부모에 대

한 소명의식이 높을수록 자녀를 뒷바라지하는 

데에서 올 수 있는 부침과 스트레스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Martire, Stephens

와 Townsend(2000)은 개인이 다양한 역할을 가

진 경우 중심성이 가장 큰 영역에서 스트레스

를 많이 느끼기 마련이지만, 유일하게 어머니

의 역할을 가장 중심에 둔 경우만큼은 어머니

라는 역할이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효과로부터 

보호요인이 되어 준다는 것을 밝혔다(Martire, 

Stephens, & Townsend, 2000). 이와 같은 결과는 

어머니라는 역할 정체성이 다른 영역과는 달

리 어려움과 부담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무

언가를 내포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본 연구에

서는 그 특수성이 바로 부모소명이 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 자녀 돌

봄의 이슈를 더 크게 담당하는 여성에게 부모

의 역할을 얼마나 당위적으로 받아들이고 기

쁘게 몰입하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부모소명이 

높으면 스트레스 및 소진으로부터 상당한 완

충효과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가 하면, 소명의식이 심리적 자원으로 

기능한다는 여러 선행연구(Baumeister, 1991; 

Seligman, 2002)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부모소명이 높거나 낮거나 관계없이 정신적 

안녕감이나 결혼만족도, 중년기 위기감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부모소명의 수준에 

따라서는 오직 부모소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

를 나타내었는데, 다시 말해 부모소명의 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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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효과가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개인 측면의 

정신건강증진으로 전이되지 못하였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중년의 어머니는 남편 등의 다

른 가족구성원과 자녀를 구별된 존재로 의식

하고 있으며, 부모소명이라는 의식은 매우 영

역특수적으로 작용하는 보호 요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소명 수준이 과도하여 지나

친 의미를 부여하거나 부담감 및 높은 기대로 

인해 자칫 부정적 양상을 가질 수 있음을 지

적한 Bunderson과 Thompson(2009)의 우려와도 

같은 관점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더욱이 우

리나라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끝없는 지원

을 소모가 아닌 마땅하고 보람된 것으로 여기

는데,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를 위한 노력과 

희생이 어머니의 행복감이나 정신건강과는 다

른 차원의 결과를 유발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하겠다.

끝으로, 취업 여부는 중년여성의 삶의 결과 

중 정신적 안녕감에서만 차이를 보여 취업 상

태의 여성이 더 높은 정신적 안녕감을 누리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취업 상태가 중년여성의 

정신적 안녕감을 높여준다는 본 연구의 결과

는 다중역할의 효과로써 설명할 수 있다. 여

러 선행연구는 개인이 가진 역할의 수와 신체

적, 심리적 웰빙의 다양한 지수 사이의 긍정

적 관계를 오래전부터 지지해왔다(Baruch & 

Barnett, 1986; Pietromonoco, Manis, & Frohardt, 

Lane, 1986).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중 중

년여성의 자존감을 예측하는 변인은 취업 여

부가 유일하며, 동시에 신체적 건강뿐 아니라 

심리적인 불안을 낮추는 데에도 취업 상태가 

가장 주요한 요인으로 손꼽히는 이유는 중년 

전이기와 관련된 심리적 불안이 일에 몰두함

으로서 최소화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Coleman 

& Antqnucci, 1983). 

해외의 구체적이고 풍부한 선행연구들은 그

러나 이미 수십 년 전의 연구이며, 우리나라 

또는 본 연구의 결과는 이에 비하면 취업 여

부와 중년여성의 정신건강 간의 관련성이 그

나마도 다소 제한적이다. 그 예로, 본 연구에

서는 취업 상태의 중년여성일지라도 정신적 

안녕감 외의 다른 영역에서는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에, 우리나라의 취업 상태의 중

년여성이 참여하고 있는 노동의 질에 대해 재

고해 보지 않을 수 없다. 한국의 중년여성들

이 주로 종사하는 영역은 돌봄이나 관계의 영

역으로, 자녀를 키운 뒤 급여가 적은 분야에 

경력이나 전문성과는 무관하게 재취업을 하게 

된 경우가 많다(전해옥, 권유림, 2015). 자아의 

성취라기보다는 단기적이고 경제적인 문제 해

결이 취업의 주된 목적이므로, 일을 통해 경

제적․사회적으로 얻는 지지가 중년기 위기감

을 극복할 만한 자긍심이나 생성감의 자원을 

획득할 만큼 충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 만

약 중년의 여성이 남성처럼 연륜과 경험에 걸

맞는 전문직이나 고위급의 직업 활동에 종사

하는 경우일지라도 걸림돌이 있을 수 있다. 

남성보다 여성의 경제적 능력이 높은 경우에

는 그 반대의 경우보다 남편이 결혼만족감을 

낮게 보고한다는 아이러니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Seol, Baek,  & Kim, 2021). 혹은 중년

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자녀 및 손주를 돌보

거나 노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가정 내 돌봄 

역할이 여전히 기대되고 있어 다중역할이 오

히려 역할 갈등이나 일-가정 양립에 대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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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과 소진으로 이어진다는 점도 예상된다(전

해옥, 권유림, 2017; Gomez-leon et al., 2019). 

우리나라에서 중년여성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년기 위기감, 결혼만족도, 부모소진에 

보호적인 역할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중년여성이 일

을 통하여 다중역할로부터 기쁨의 원천이 증

가하는 수혜를 얻고, 부정정서의 상쇄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역할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

도록 가정과 사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앞서 논의된 결과들을 통하여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중년기 여성의 건강한 

삶에 대한 다각적인 이해를 도모하고 특히 심

리사회적인 자원에 주목하였다는 데에 가장 

큰 의의가 있다. 중년의 과업을 건강히 수행

하기 위해 어떠한 자원이 필요하고 활용 가능

한지의 초석을 제시하였고, 그 결과 각 결과 

변인에 차이를 유발하는 자원이 모두 다르다

는 흥미로운 결과를 알 수 있었다. 이는 중년

여성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다양한 내적, 외적 

특성이 관여되고 있음을 시사하며, 개인의 신

념과 태도뿐만 아니라 사회 속에서의 한 개인

이 형성한 네트워크 등 보다 성숙하고 풍부해

진 심리사회적 자원을 활용할 수 있음을 제안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드러난 사회적지지

의 효과는 현재와 같이 코로나19로 대면 교류

가 어려워진 시점에, 관계 유지를 위한 각별

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각성시키

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MIMIC 모형을 통한 

복합적이고 포괄적인 본 연구의 탐색 결과를 

토대로, 향후 구체적으로 좁혀진 다양한 경로

와 검증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재 중년에 이른 여성을 대상으

로, 처음으로 다양한 심리사회적 자원의 역할

을 함께 소개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지만, 

후속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몇 가지 유념해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로, 앞으로 MZ 세대가 

보일 중년여성의 특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예

상된다는 점이다. 세대가 내려갈수록 여성의 

상대적인 교육수준과 경제력은 높아졌고 사회

참여가 확대되어 있다. 비혼주의의 확산으로 

결혼을 하지 않은 중년여성의 증가가 예상되

며, 저출산과 가사노동의 기계화 등으로 인해 

기혼 여성들도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로써 새로운 원가족을 

생성하지 않은 독신 여성의 중년이나, 혹은 

경제적 활동과 가정 돌봄 역할의 이중 책임이 

부가된 여성의 고충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Emslie & Hunt, 2009).

두 번째로, 중년남성에 대한 연구이다. 중년

기에 대한 심리학적 관점의 연구가 소홀했다

는 점은 남성에게도 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남성은 경제력과 사회적 위치에 정체감의 초

점을 두고 또 다른 방식으로 가정과 양육을 

책임져 왔다. 동시에 앞당겨진 은퇴라는 큰 

변화를 중년에 경험하며 여성과 마찬가지로 

심리사회적인 변곡점을 맞이하게 된다. 게다

가 가족의 지지나 친밀감에 대하여는 남성이 

더욱 취약하거나 견고하지 않을 수 있다. 남

성 역시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상실감과 공허

감을 경험 혹은 예상하게 되므로, 여성과는 

또 다른 접근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적 자원

과 사회적 지지에 대한 전략을 탐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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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로, 취업 여성과 전업주부와의 차이

점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 중년

여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은 주로 취

업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전업주부가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에 

이르고, 취업여성이 종사하는 일의 형태 역시 

다양하지 않다. 국내의 흐름을 반영하여 전업

주부와 취업여성이 가지는 자원과 한계는 각

각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인 함

의를 더해줄 것이다. 물론 중요한 것은 전업

주부와 취업여성의 구별에 있는 것만이 아니

다. 우리나라에는 아직 역할모델이 될 만한 

중년여성상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이에 스스

로도 자기충족적 예언(self-fulfilling prophecy)처

럼 중년기를 무력하게 바라보게 되지 않도록

(McQuaide, 1998), 각 역할에 있어 건강한 중년 

여성상을 발굴해 나가는 것이 가장 주요한 과

제일 것이다. 

이러한 의의와 한계점 및 제안을 바탕으로, 

후속적으로는 구체적이고 대체적인 웰빙의 경

로와 역할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가 활발

해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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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Exploratory Study on the Lives of Middle-Aged Women: 

Using the Multi-Indicator Multiple Causes (MIMIC) Model

Bae, You Jin                    Yang, Sujin

Dept. of Psychology, Ewha Woma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f there are any differences in middle-aged women’s healthy life 

outcomes (i.e., mental well-being, marital satisfaction, mid-life crisis, and parental exhaustion) based on 

sociocontextual (i.e., social support, and employment status) and psychological (i.e., grit, meaning in life, 

parental calling) characteristics. Using the MIMIC model, the data of 430 middle-aged women (ages 

50-64) with children were analyzed. Both psychological and socio-contextual factors a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health outcomes in middle-aged women. Women with high levels of social support, in 

particular, had superior outcomes in all health-related variables. Grit and meaning in life, on the other 

hand, had a significant difference in mental well-being and mid-life crisis. Parental burnout and mental 

well-being were significantly accounted for by significant differences in parental calling in childrearing and 

employment status, respectively. The findings suggest that middle-aged women whom they know can 

effectively utilize psychosocial resources, such as personal beliefs, attitudes, and social support networks, not 

only successfully carry out age-related life tasks but also lead a healthy and happy life. We further 

discussed various roles that psychosocial resource factors can play in facilitating middle-aged women to 

maximize their health and mental outcome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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